
            2019학년도 6월 2주  주간(일일)교육활동계획 
다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862-0133) 

생 활 주 제  우리동네 주    제  우리동네의 모습과 생활

목    

표

3세 우리동네의 여러 장소에 관심을 가진다.

4세 우리동네와 지역에 관심을 가진다.

5세 우리동네와 지역을 알아본다.

기본생활습관 교육 바르게 정리정돈 해요 건강・안전
지      도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교통안전공단 방문 교통안전교육(2차)

날    짜 6.10(월) 6.11(화) 6.12(수) 6.13(목) 6.14(금)

소 주 제
우리동네 
소개하기

동네의 건물 알아보기 동네 기관의 역할과 기능 알아보기

교

육

과

정

자
유
놀
이

언어 영역 ㆍ우리동네 수수께끼          ㆍ여러가지 가게책 만들기         ㆍ우리동네에 있는 것

수조작 영역 ㆍ네 개의 그릇 ㆍ우리동네 이름 그래프 ㆍ우리동네 공공기관 찾기 ㆍ와글와글 동네 소개

미술 영역 ㆍ우리동네 꾸미기(공동)

과학 영역 ㆍ우리동네 지도 관찰하기      ㆍ공공기관 마크 찾아보기

쌓기 영역 ㆍ올망졸망 집짓기

역할 영역 ㆍ옹기종기 우리동네          ㆍ경찰서 놀이

음률 영역 ㆍ‘사랑하는 우리 이웃’ 감상하기
대

ㆍ

소

집

단

활

동

(이야기나누기)
나는 ○○에 

살아요

(그림책)
100층짜리 집
-101층에는 

무엇이?

(이야기나누기)
우리동네에서 

볼 수 있는 건물들

(동시)
우리동네에는

(새노래)
사랑하는 우리 

이웃

(미술)
동네지도 만들기

(이야기나누기)
우리동네의 

다양한 기관들

(안전)
교통안전교육(2차)

(게임)
깃발을 찾아요

(신체)
꼭짓점 돌아 인사 

나누기

바깥놀이 ㆍ나뭇잎 찾기                ㆍ페트병 물줄기 만들기

방
과
후
과
정

특성화활동 유아 미술 ㆍ ㆍ 유아 체육 유아 음악

심화활동
(언어놀이) (창의놀이) (수놀이) (공예놀이) (책놀이)

주머니 속에 뭐가 
있을까?

역할놀이-병원
가게에 있는 물건 

패턴놀이
자연물로 꾸민 

모자이크
장면 보고 
이야기짓기

간식
(오전,오후)

떠먹는 요구르트
바람떡,식혜

수박
과일샐러드

골드키위
수박화채

참외
군고구마,이오

청포도
떡볶이,주스

가정 통신

1. 6월 7일(금)은 재량휴업일입니다. 방과후 과정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유아는 시간에 맞춰 
등ㆍ하원 시켜 주세요.

 -시    간: 08:30~16:30
 -장    소: 유치원 교실
 -준 비 물: 도시락
 -담당교사: 방과후 담당 선생님(남선옥 선생님)
 -기    타: 통학 택시를 운행하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개별 등ㆍ하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주부터 우리동네에 대해 활동합니다. 우리동네의 이름, 모습, 우리동네에 있는 가게

및 기관들에 대해 부모님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아이들의 활동이 
보다 더 풍성해지리라 기대됩니다.

3.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땀을 많이 흘리므로 매일 귀가 후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잘 
갈아 입도록 해 주세요.

 -손톱과 발톱을 짧게 잘라 주세요.
 -각종 감염병(수두, 수족구 등)의 발생에 유의해 주시고 아이들의 몸 상태를 잘 살펴봐 주

세요. 이상이 있을 시에는 유치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주에 실시했던 언어전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6.3(월) 6.4(화) 6.5(수) 6.6(목) 6.7(금)
내일은 현장학습을 

갑니다
ㆍ 현충일 ㆍ ㆍ

 



<부모교육통신>

우리 아이의 바른 언어사용 노력, 함께 해요!
  
아이들은 대체로 어른들이 하는 대화를 따라하거나 익숙하게 듣는 말들을 저장해 두었
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및 주 양육자의 말 습관은 아
주 중요하지요. 또한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 해주는가에 따라 아이는 부정적인 성향이 
될 수도, 긍정적인 성향의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말
아이들 중에는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부모님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수줍음 때문에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옆에 두고 
아마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너는 왜 인사도 못하니?” 
이러한 말들은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난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 ‘인
사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원래 처음 본 사람들과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괜찮아.”라고 인정하고, 
긍정적인 단어로 이야기해줍니다. 

긍정적인 단어 선택
어른들도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과 함께 지낼 때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뛰지 마, 큰 소리로 말 하지 마, 싸우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등과 같이 통제를 하는 부정적인 규칙의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걸어 다녀
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자, 사이좋게 지내라, 조용히 하자’와 같은 긍정적인 규칙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을 심어주기 좋은 방법입니다. 

희망을 담은 대화
우리는 평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오늘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등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말에 ‘죽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정말 죽을 일도 아닌데 말이
지요. 더불어 ‘미치겠다, 짜증나’와 같은 듣기만 해도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의 나열로 듣는 
사람마저 기분이 별로이게 합니다. 희망적인 단어 선택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도 희망적
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가 아닌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세요. 

     


